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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회운동과 SNS: Save Jeju Island (SJI) 
운동 사례

☆

Understanding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SNS for Network Social 
Movements: A Case Study of “Save Jeju Island” Move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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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 ‘아랍의 봄’ 시기 연쇄적으로 발생한 북아프리카 전역의 민주화운동은 SNS가 사회운동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
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실제 모바일과 SNS 기술은 첫째, 온/오프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둘째, 새로운 형태의 운

동 양식을 만들면서 셋째, 집단 정체성의 권능화 (Empowerment)를 촉진하고, 넷째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려는 운동을 

조직화 하는데 효과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운동 조직은 지속성과 헌신성
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조직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온라인 사회운동은 디지털 기술

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간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 운동을 조직화하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사회운동에 대한 상반된 논의와 이론들을 바탕으로 SNS에 
기반한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이하 SJI)’ 운동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SJI라는 영문 Facebook 계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동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에

서 SNS가 사회운동을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또한 SJI 사례는 모바일과 인터넷 보급과 이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조직된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운동에 대한 논의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SJI 운동

이 가장 활발하던 2012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 동안 SJI 영문 페이스북의 내용분석을 통해 SJI 운동의 SNS에서 소통되는 메세지와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 주제어: 소셜미디어, 사회운동, 강정마을살리기, 글로벌 사회운동, 국제연대

ABSTRACT

Since the Arab spring in 2010, SNS prompted discussions about the roles to organize collective actions. First of all, mobile media 

and SNS help to mobilize both on and offline social movement, second, to create new forms of collective actions, third, to organize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fourth, to empower movement participants to develop new collective identities. On 

the other hand, the same technologies also hinder social movements from developing continuity and dedication. In addition, the 

problems of digital divide might aggravate the divisive process to organize collective actions across the world. This research is built on 

these ongoing arguments about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new media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tries to move 

beyond the confrontational approaches to the media through the case study of Save The Jeju Island social movements on Facebook. 

The movement SNS on Facebook aims to provide as well as organize international SMOs and activists that might help deeper 

understandings on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onlin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global social movements. 

☞ Key words: SNS, Social media, Global social movements, Intranational solidarity, Save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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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은 항상 변화의 도전을 받는다 [1]. 카스텔은 네트

워크 사회 이전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정학에 의해 

규정되던 도전이 오늘날에 와서는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규정하고 집단적인 저항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형 정체성’의 형성 가능성이 증대

된다고 보았다. 이 프로젝트형 정체성은 서로 분리된 지

역과 개개인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스스

로를 반추하는 (Reflexibility) 과정에서 집단적 주체 

(Collective subjects)로 결집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특히 

지구적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연결성과 커뮤니

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시공간의 초월성은 그러한 반추

적 삶의 재조정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가 지니는 이러한 자기성찰적 집단의 조직적 저항의 

광범위한 확산은 오늘날 사회를 ‘사회운동의 사회 (Social 

movement society)'로 변화시키면서 지역 공동체의 대안

적 정치 개입을 일상적 활동으로 만든다 [2][3]. 즉, 과거

에는 지역 공동체의 집단적 저항이 비정상적이고 탈법적 

정치 행위로 받아 들여졌다면 오늘날 네트워크 사회에서

는 하나의 자연스런 공동체의 자기 실현 과정이자 정치

적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공간을 달리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그리고 지

역과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 발달은 스마트 맙(Smart mob),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들이 참여적 문화 (Particpatory culture)를 만

들면서 새로운 협력적 저항의 네트워크를 일상화 하는데 

핵심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4-6]. 네트워크 커뮤니케이

션 기술을 통해 군중이 가지게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형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 내는 것은 다양하고 지

역의 한계를 벗어난 혁신적인 연대 (Solidarity)로써 점차 

일상화된 글로벌한 사회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2010년 북아프리카 지역의 아랍 지역 국가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소위 ’아랍의 봄‘ 시위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

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7-9].

하지만 이와 반대로 네트워크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

술은 그러한 집단적 저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할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의 집단을 형성하는 데

까지 나아가기도 힘들며 무엇보다 해당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제

기되고 있다 [9-13].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약한 관계 (Weak ties)는 집단적 행동을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집단적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종집단화만 강화되거나 또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형 운동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관

계는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새롭게 전환되지 않을 만큼 

공고한 것이므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Clicktivism 또는 

Keyboard activism은 기존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네트워크 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기반한 사회운동과 그로인한 대

안적 정체성의 형성의 가능성과 관련한 상반된 입장들은 

결국,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점검과 현실적 대안이

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5-17]. 

이 연구는 바로 이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이 어

떠한 방식으로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만들고 문제를 해

결해 나가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이하 SJI)

라는 영문 Facebook 계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

동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한

다는 점에서 SNS가 사회운동을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

원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기

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또한 SJI 사례는 모바일

과 인터넷 보급과 이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조직된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뉴미

디어를 통한 사회적 운동에 대한 논의를 연구하는 데 도

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SJI 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2012년 1월에서 7월까

지 7개월 동안 SJI 영문 페이스북의 내용분석을 통해 SJI 

운동의 SNS에서 소통되는 메세지와 이용자의 특성을 이

해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라는 동북아의 매우 작은 지

역에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역할과 가능성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현대사회에서 사회운동은 더 이상 비정상적이거나 비

일상적인 정치화 과정이 아닌 일상화되고 정상적인 집단

적 정치화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1,2]. 이러한 사회운

동의 일상화는 오늘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

해 더 많은 지역과 공동체를 포섭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운동 양식과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17]. 하지

만 네트워크 사회가 만들어 내는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

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운동

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입장과 부정

적 입장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지속적인 논쟁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SNS: Save Jeju Island (SJI) 운동 사례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5권1호) 91

이 진행중이다. 

2.1 네트워크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

한 집단적 행위’로 규정된다 [18]. 미디어 연구에서는 사

회운동을 통한 사회변화과정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종류, 특성, 그리고 역할등을 탐색하는데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사회 일반 미디어커뮤니케이

션 과정에서 미디어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

을 때 사회운동의 거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미디어

가 만들어 내는 담론구조에 사회운동 세력의 ‘대안적 담

론’을 반영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법들에 대한 논의에 집

중되어 있었다 [2]. 즉, 매스미디어에 어떻게 접근하고 미

디어의 관심을 SMO의 관심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에 대

한 담론의 재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운동은 사회적 관계망과 그 관계

망이 공유하는 다양한 가치와 협력 방식을 고려하여 정

의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앞서 논의한 네트워크 사

회의 집단적 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사회운동은  ‘공유된 집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 또는 집단과 조직들의 정치적 또

는 문화적  개입을 위한 상호소통의 네트워크’로 규정된

다 [10]. 카스텔 [1]은 사회운동의 그러한 네트워크적 특

성을 바탕으로 하여 ‘네트워크 사회운동 (Networked 

social movement)’의 개념을 제시면서 네트워크 사회운동

은 1)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2)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

으로 한 3) 느슨하면서 준 자발적 연대를 통한 4)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만 지구적 차원의 운동을 지향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운동을 조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

든 일단 조직화된 운동은 그 스스로가 자발적인 연대를 

형성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의 체계적이

고 계획적인 운동방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운동 방식

을 만들어 낸다. 특히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과거의 오프

라인 운동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상의 온

라인 사회운동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화해 나가

는 경향이 있는데 온-오프라인 사회운동 관계에 따라 크

게 세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조직된 운동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과테말라의 ‘Justica Rodiro 

Rosenberg'운동이나 ’Movimiento Civico Nacional'과 같은 

사회운동은 이 지역의 뿌리깊은 부패와 부정으로 악화되

어 있던 여론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전국적 규모의 오프라인 운동으로 전환되

었다 [8].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의 징후가 가상공간에

서 현실공간으로 이동한 예들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은 이 지역의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기타 

소셜미디어를 강제로 차단한 뒤에도 일반 블로거들과 민

주화 운동 조직들에 의해 자생적인 가상의 운동 네트워

크를 통해 대규모의 오프라인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하였

던 것이다 [7]. 국내에서도 지난 2008년 한미간 FTA 협상

과정에서 이슈가 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을 두고 전

국적 촛불시위가 형성된 과정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가 특유의 개인적 창의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집단

지성’의 출현을 견인하고 오프라인 참여성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4].. 

두 번째의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조직된 운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와 조직화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시

위와 집회를 조정하기도 한다. 2010년 토론토에서 있었

던 G20 반대를 위한 국제적 시위는 전세계에서 모인 다양

한 시민, 노동, 환경 등의 운동 단체들로 구성되었는데 트

위터(Twitter)와 유튜브(YouTube), 그리고 플리커 (Flickr)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면 다양하고 광범위한 세계시

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며 효과적으로 반대 시위를 

펼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9]. 국내에서도 SMO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사회운동의 경우 소셜미디어는 선택

이 아닌 필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조직된 운동이 운동

의 국면을 전환하거나 그 영향력과 조직을 조정 또는 확대

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한다 [19].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조직(Social Movement Organization: 이

하 SMO)들은 그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

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시위 

전술과 이벤트들을 기획한다. 또한 지역과 공동체에 기

반을 둔 지역 운동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공동체의 연

대를 얻고 운동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방식을 모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조직화와 운동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새로운 운동 방식과 내용의 기획과 실천은 인력

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SMO들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SNS는 이럴 경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래어와 

아엘스트 [16]는 사회운동의 형태와 정치적 참여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활용되는 방식 역시 

SMO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 참여 수준이 낮은 사회운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SNS: Save Jeju Island (SJI) 운동 사례

92 2014. 2

동의 경우 국면을 전환하는 데 있어 높은 리스크를 감안

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소셜미디어 전술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낮은 참여에 따른 운동의 지원 수단으로 소셜미디어가 

동원될 경우와 높은 참여와 운동의 근원 캠프로서의 

SMO가 동원하는 소셜미디어는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이한 수준의 SMO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것은 설득적이

거나 또는 그 반대로 대치적인 방식의 전술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한진중공업사태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소위 ‘희망버스’

가 대표적인 오프라인 운동의 온라인 운동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0년 신자유주의 구

조조정 과정에서 400명의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촉

발된 노사분규 사태이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김진숙 지

도위원이 한진 중고업의 크레인에 올라 309일 간의 고공

농성을 펼쳤으나 일반시민에 의해 외면 받아오던 노동운

동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사태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고공

농성 중계가 이루어진 후 급변하여 노동 및 시민운동 활

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의 폭발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게 된다. 희망버스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

운동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는 데서 보듯이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침체된 기존

의 노동운동 진영과 시민간의 재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25]. 

이러한 온라인/ 오프라인 사회운동의 다양한 관계들

은 공통적으로 오프라인 운동으로의 전환, 오프라인 운

동의 강화 또는 국면의 전환, 그리고 대안적 운동 방식과 

내용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셜미

디어가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잠재적인 사

회 공통의 문제가 상징적 표현을 통해 가시화된다는 점

에서 오프라인 운동의 전조로서 ‘징후적 (Symptomatic)’ 

운동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거나 

오프라인 운동이 가상공간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강화

된다는 점에서 ‘전환적 (Transitory)’ 이며 상호보완적 

(Complementary)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

날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오프 관계망의 다양한 

조합을 바탕으로 조직하는 실천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2.2. 소셜미디어의 가능성과 한계

네트워크 사회운동을 조직화 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소셜미디어의 징후적, 전환적, 그리고 상호보완적 운동의 

특성은 소셜 미디어가 지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적 가

능성 (Affordance)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나 보이드 

[15]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지속성 (Persistence), 

복제성 (Replicability), 확장성 (Scalability), 그리고 검색성 

(Searchability)과 같은 네 가지 가능성 때문이라고 지적한

다 (p. 46).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표

현들은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기록되면서 (지속성) 공중

들에 의해 언제나 잠재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확장성) 

복제 가능한 형태 (복제성)를 지니고 있어 필요 할 경우 

언제나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성)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가능성은 네트워크 공중 (Networked public)을 만들

고 이들에 의해 느슨하지만 조직적인 사회 운동이 가능

해 진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네가지 가능성

들이 FB 이용자들이 맺는 다양한 수준의 관계, 참여, 그

리고 표현방식에 의해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할로우 [8]의 페이스북을 기

반으로 한 사회운동의 연구에서 페이스북 유저들은 그들

의 네트워크상 ‘친구’들이 공통으로 맺는 SMO나 관련 

조직 및 단체를 확인하고 ‘친구’ 맺기를 하며 그렇게 맺

어진 친밀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댓글 (Comment)

을 달거나 공유 (Share) 또는 ‘좋아함’ (Like)를 클릭한다. 

이러한 친밀한 표현방식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정체성과 신뢰를 형성시키면서 조직화되지 않은 조직적 

운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워드 등은 [7] 소셜

미디어가 그러한 조직화의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네트워크화된 공중이 참여하는 대안적 공론장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주류 미디어가 통제하

고 보도하지 않는 정보가 SMO가 조직한 소셜미디어 플

랫폼에서 SMO를 비롯한 ‘친구’들에 의해 생산되고 공유

되며 토론되고 확산되면서 비판적 공중을 가시적으로 형

성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방식의 집단적 행동 레퍼토리 (Collective action 

repertoire)도 제공해 준다 [16]. 개인들과 집단의 사회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수단들인 ‘집단행동 

레퍼토리‘는 [20] 사회운동의 전술과 행동 방식을 결정짓

는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미디어는 참여수준과 인터넷 

활용 정도에 따라 가상 시위, 집회, 청원과 같은 기존 사

회운동 방식의 온라인 버전과 같은 낮은 수준의 레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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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가능할 뿐 아니라 해킹, 이메일 폭탄, 디도스 등 좀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시위방법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운동방식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회운

동은 가상의 공간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적이며 자

기만족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궁극적인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비판적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하여 조디 딘 [21]은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단순한 ‘기술

적 물신주의 (Technological fetishism)’ 일 따름이며 자기

성찰적이 아닌 ‘상호수동성 (Interpassivity)만을 강화시키

고 온라인에서의 집단 참여는 실제 참여를 ’대체‘할 뿐이

라고 비판한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

적 조건들과 새롭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양식들이 오히려 

기존의 공식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들을 보호하고 

안정화 시키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셜미디

어의 이용 기술, 접근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소득, 인종에 따라 

분명히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사회 일반의 참여를 통한 공중을 형성시킬 수 없다. 이러

한 네트워크 사회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Clicktivism, 

Keyboard activism이 기존 사회관계의 불평등성 - 지역, 

성, 계급 등 -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오히

려 공고히 한다는 비판에 따른다 [17]. 모로조프는[12] 이

를 넷 환상 (Net delusion)이라며 페이스북이 맺는 백만명

의 느슨한 연대는 거리에서 맺는 천명의 강한 연대에 의

한 운동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오바르와 

그의 동료들은 [14] 페이스북을 이용한 운동에 참여한 개

인들을 분석한 결과 ’친구‘들은 SMO의 페이스북 사이트

를 개인적 관심과 공식적 관심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

었으며 실제 운동을 조직화 할 수 있는 약한 연대로도 발

전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소셜미디어가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에 대

한 이와 같은 비판적 입장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기술 결정론에 대한 전통적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다. 미

디어 기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유토피아

적 사고에 맞서 사회구조적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구조 결정론간

의 대립이 소셜미디어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 하지만 미디어 기술에 대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라는 편향적 판단은 미디어 기술이 사회와 어떠한 관계

를 맺고 있으며 특정 미디어 기술로 표현되고 변화되는 

사회적 양상과 사회구조에 의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소

통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는 ‘상호의존적 (Interdependency)'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1]. 기술은 사회변화를 만들어 나

가는 여러 필요 조건들 중 하나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특히 네트워크 미디어를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

회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관계망을 바탕으

로 하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상호의

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 연구는 그

러한 네트워크 미디어가 가능하게 하지만 기존의 사회관

계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

능성과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SJI)라는 영문 FB 계

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동의 지구적 차원의 연

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

존의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1) SJI의 FB 계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특성은 어떠한

가?

2) SJI의 FB 계정에서 생산되는 포스팅 메세지의 형식

적 특성은 어떠한가?

3) SIJ의 FB 계정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표현방식의 

특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는 

SJI 영문 FB 계정(https://www.facebook.com/SaveJeju)을 대

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강정

마을 살리기 운동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고조되던 2012년 

1월부터 7월31일까지 7개월간 FB에 게시된 모든 게시물

과 자료 수집 시점인 2012년 8월1일 당시의 SJI 참여자의 

프로파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국제 반전평화 

및 환경 운동 단체에 알려 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운동이 

점차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었다. 알자지라 (Al Zazeera)

가 이 운동에 대한 다큐멘타리와 뉴스를 방송하면서 세

계 여론을 환기 시킨 것도 이 시점이다. 따라서 이 운동

이 본격적으로 국제 연대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실행하고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시작한 2012년부터 7

개월간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과 연

구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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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은 참여자의 증감을 고려하여 8월1일 하루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

게 해서 모인 게시물은 모두 575건, 참여자 1,856명의 프

로파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유목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성, 학력, 국적, 직업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참여자의 거주지 및 게재된 메세지의 

형식, 게시글의 작성자의 성격 및 메세지의 내용적 특성

과 정보 소스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유목을 정

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문제와 분석유목

(Table 1) Research questions and measurements

구분 유목 비고

연구문제1
성/ 학력/ 
국적/ 직업
거주지

참여자 특성 파악을 통해 네트워
크 사회운동의 사회구조적 조건 
및 특성 파악

연구문제2
포스팅 작성/ 
작성자/ 형식/  
공유 플랫폼

소셜미디어의 네가지 Affordance
의 가능성 검증

연구문제3

포스트 
메세지 성격/ 

연대 
표현방식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레퍼토리의 
특성 파악

  

분석유목은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

해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기술적 가능성과 구조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거주지 

유목은 연구문제 1과 관련되며 커뮤니케이션 Affordance

는 소셜미디어가 가능하게 하는 소통내용의 지속성, 복

제성, 확장성, 그리고 검색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통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사회운동에서 이러한 새

로운 소통기회는 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회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Affordance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기회로 규

정하고 포스팅 작성/ 작성자/ 형식/ 공유 플랫폼의 종류

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문제 3과 관련하

여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를 분석하기 위해 포스

트 메세지가 정보전달/ 행동유발/ 네트워킹과 같은 주요 

네트워크 레퍼토리의 목적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

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Like, Share, 

Comment와 같은 고유의 표현방식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

을 이해하고자 연대 표현방식을 분석 유목으로 정하였

다. 자료의 내용분석과 해석은 빈도분석을 바탕으로 하

였다. 빈도분석은 분석 유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

어 관련 소재와 주제에 대해 기본적 이해를 돕는데 유용

하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에 대한 상반된 입장

들을 특정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보다 체계적이

고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정보를 얻

고자 기획되었기에 빈도분석으로도 충분한 연구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분석은 SPSS v. 18 통계 

패키지로 실시하였다. 

4. 분   석

SJI 운동의 발단은 1995년 당시 우파 정권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부터

이다. 하지만 2002년 당시 제주도 지방 정부의 강한 반발

로 정부는 그러한 계획을 철회하였으나 2007년 우파 정

권과 우파 제주도 지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 

해군기지는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90% 이상의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정부는 여러 정치

적 그리고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 건설을 강행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4.3 사태라는 전

쟁과 이념의 분쟁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지역인 동시

에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자연과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

는 환경의 섬이다. 이는 SJI 운동을 자연스레 반전평화와 

환경 운동으로 발전시켰고 해군기지가 건설될 강정마을

의 ‘구럼비’라는 자연 화산지대는 그러한 반전평화와 환

경 운동의 상징이 됨과 동시에 국제연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따라 SJI 운동은 국제 시민사회와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국제 연

대를 기획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국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22]. 

SJI 의 FB 계정은 국제 연대를 위한 영문 사이트로서 

국내외 외국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제주 강정 마을 살리

기 운동의 당위성을 알리고 다양한 연대 활동 및 네트워

킹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네트워킹 기

술과 쌍방향적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SJI 영문 FB 사이트의 국제 연대의 목적과 성과를 잘 나

타내 준다. 왼쪽의 사진은 SJI가 세계적 반전평화운동가

이자 좌파 지식인인 노암 촘스키와 촬영한 사진으로 소

셜미디어를 통한 이미지의 확산과 이를 통한 연대 강화 

전략의 효율성이 잘 나타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른쪽

의 사진은 SJI 영문 사이트와 친구 관게를 맺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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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시민활동가의 게시글을 캡쳐한 것이다. Bruce 

Gagnon은 반전평화운동가로써 SJI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고 그의 FB 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SJI 운동

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셜미디어가 국제 연대를 

위한 SMO의 효율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참여자와 게시글의 내용적 특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그러한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 Save Jeju Island 국제연대 Facebook 포스팅

(Figure 1) Fostings on Save Jeju Island's Facebook 

 

4.1 SJI 참여자의 특성

표 1은 SJI와 친구를 맺고 있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적 분포를 보여준다. 개인의 프로파일에서 성별을 밝힌 

1, 237명의 참여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6.4% 정도 더 

많이 SJI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726명중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경우가 14.2%로 가장 적었으며 85.8%인 723명의 참여자

는 모두 대학 재학 또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5%는 석사 이상의 고학

력을 지니고 있어 SJI 소셜미디어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은 우리나라 일반 성인인구 중 중졸이하/ 고졸 

인구 비율 60%에 비해 (교육부, 2012)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JI의 국제 연대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

이 대화를 제외한 주요 포스팅이 영어로 작성되어져 있

어 영어로 소통이 힘들거나 또는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접근이 제한되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대

부분의 대화와 상당수의 정보들이 한글이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90% 가까운 참여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은 SJI와 같은 사회운동에 있어 학력이 주요

한 변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SJI 페이스북 영문 계정의 주요 참여자들의 국적은 표 

1과 같이 한국-미국-아시아-유럽-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참여자가 전체의 

67.8%로 다른 국적을 가진 참여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계정이 한국이 아닌 다양한 

국제시민사회의 연대와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 졌

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32.2%)보다 한국인의 참여가 주

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중에서는 미국이 전

체 외국인 참여자의 4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과 호

주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 중 61.4%가 서구 선진국 출신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일본, 아시아 등 인접 지

역의 국가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국적을 알 수 

있는 참여자 중 10%만이 아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중에서 30.8%로 서구 지역의 참여 보다 낮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지역적 근접성 (Proximity)보다 영어 또는 기타 정치, 사

회, 또는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경우는 이 지역과 근접성이 가

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에서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는 아마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중

국의 검열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제 연대는 연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의 소셜미디어 이용환경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SJI 운동 참여자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직장

이 전체의 5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예술, 

교육, 법률, 의료, 프리랜서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1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직장과 전문직 종사자를 

모두 합할 경우 전체의 70% 가까운 사람이 직장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페이스북의 주 이용 연령대

가 30대 직장인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

으로 시민사회단체가 9.3%로 낮은 참가비율을 보이고 있

었다. 학생과 시민사회가 과거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중

추였다면 적어도 오늘날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이들보

다 일반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새로운 사회 변화 운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지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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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B 친구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Table 2) Participants demographic distribution

구분 % (빈도)

성

여성  53.2 (658)

남성  46.8 (579)

소계 100 (1.237)

학력

초·중·고 14.2 (103))

대학  65.3 (474)

대학원  20.5 (149)

소계  100 (726)

국적

한국 67.8 (374)

중국  0.2 (  1)

일본  2.4 ( 13)

기타 아시아  7.4 ( 41)

미국 13.8 ( 76)

유럽  4.9 ( 27)

호주  1.1 (  6)

남미  0. 7(  4)

아프리카  0.9 (  5)

기타  0.9 (  5)

소계 100 (552)

직업

일반직장 50.9 (327)

전문직 18.6 (120)

시민사회단체  9.3 ( 60)

언론  2.6 ( 17)

학생 10.4 ( 67)

종교  5.9 ( 38)

기타  2.3 ( 15)

소계  100 (644)

4.2 SJI 참여지역의 특성

표 2는 참여자들 중 프로파일에서 거주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1,064명의 지역별 거주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가 전체의 60.9%, 

한국이 아닌 외국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어 참여

자의 국적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한 국제적 연대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의 거주지 분

포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제주도 주민 보다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30.6%,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9.1%로 서울을 포

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

주도가 6.3%, 그리고 인접한 지역인 전라도가 3.7%인 점

을 감안하면 SJI 운동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지역의 운동은 지역적 근접성이 그다지 

큰 참여 유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참여자의 거주지와 표 1의 참여자의 국적을 관련 시켜 

분석을 하면 영문으로 된 사회운동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미권을 포함한 서구 선진

국 등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Affluent)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FB 친구의 지역 분포 geographical distribution

(Table 3) Participant's geographical distribution

구분 % (빈도)

서울시 30.6 (239)

경기도  9.1 ( 71) 

충청도  2.3 ( 18)

강원도  1.3 ( 10)

전라도  3.7 ( 29)

경상도  6.3 ( 49)

제주도  6.3 ( 49)

국외 39.1 (305)

합계 100 (1,064)

4.3 SJI 포스팅 메세지의 특성

포스팅 메세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스스로 관심있

는 주제나 주장을 표현하고 상호교환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이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이를 통해 운동을 

조직화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표 3은 포

스팅 메세지의 종류를 분석한 것으로 먼저 포스팅의 메

세지가 SJI 영문 계정에 처음으로 작성된 원글일 경우가 

전체의 38.7%로 나타나 SJI 페이스북의 영문 계정의 포

스팅 메세지는 상당수가 다른 온/오프 매체 또는 플랫폼

과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61.3%는 공유된 

포스팅으로써 이는 디지털화된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는 

매체와 플랫폼에 상관없이 손쉽게 복제 및 유통이 가능

하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소셜미

디어의 국제적 연대는 SMO의 운동의 방식과 내용의 확

대 재생산을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스팅 작성자를 살펴보면 계정 소유자, 즉, SJI 운영

자(팀)이 올린 글보다 일반 개인이 올린 글이 42.5%로 가

장 많으며 SJI 관련 SMO들 또는 기타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조직들이 올린 글도 27.5%로 70%의 포스팅 메세지

들이 계정 소유자 이외의 관련 또는 관심 참여자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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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SMO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

나 메세지 이외에 조직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 참여자들

의 목소리와 의견과 지지 등 다양한 여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포스팅의 특성

(Table 4) Postings

포스팅 구분 % (빈도)

포스팅 작성
원글 38.7 (222)

공유 61.3 (351)

포스팅 작성자

계정소유자 30.0 (158)

조직 및 단체 27.5 (172)

 개인 42.5 (245)

포스팅 형식

텍스트 17.1 ( 77)

사진  3.8 ( 17)

웹 10.0 ( 45)

텍스트+사진 25.8 (116)

텍스트+오디오/
비주얼

12.9 ( 58)

텍스트+웹 28.4 (128)

기타  2.0 (  9)

패이스북은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온라인 상에서 구

현이 가능한 거의 모든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회를 제공

해 주고 있다. SJI 역시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포맷을 제

공해 주고 있는데 포스팅 메세지의 형식을 보면 텍스트, 

사진, 웹, 오디오./ 비주얼 등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의 메세지를 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

부분의 메세지들은 특정 미디어 포맷 대신 두가지 이상

의 미디어 형식을 바탕으로 메세지를 게재하고 있었는데 

텍스트+웹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으며 텍스트+사

진이 전체의 25.8%, 그리고 텍스트+오디오/ 비주얼이 

12.9%를 차지해 게재된 컨텐츠의 67.1%는 두 가지 이상

의 미디어 포맷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텍스트를 기반으

로 한 복수 포맷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 

(17.1%) 또는 사진 (3.8%) 보다 시각적 그리고 내용적으

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는 다양한 형태의 메세지들은 페이스북 외부에 있

는 다른 소셜미디어와의 연동되어 게재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SJI 계정과 공유되고 있는 컨텐츠의 상

당부분은 강정마을 살리기 운동과 관련된 웹사이트들에

서 넘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와 블

로그, 그리고 트위터 역시 SJI 계정과 컨테츠 연동이 빈번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ross-media 또는 Cross-platform의 

특성은 다양한 미디어 포맷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뿐 아

니라 특정 매체 또는 미디어에서 생산된 디지털 컨텐츠

의 복제와 확산이 다른 매체 또는 미디어까지 확대 되어 

사회운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 하는데 긍정적 환경을 제

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사용한 플랫폼

(Table 5) Accessed platforms

구분 % (빈도)

웹사이트 63.6 (166))

YouTube 28.3 ( 74)

Twitter  1.2 (  3)

블로그  6.9 ( 18)

합계 100 (261)  

4.4 SJI 포스팅 메세지의 특성

SJI 영문 페이스북 계정의 목표는 강정마을 살리기 운

동의 국제적 연대 강화를 통한 정부의 해군군사기지 건

설을 막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게재된 메세

지의 성격을 ‘정보제공’, ‘행동유발’, 그리고 ‘네트워킹’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575

개의 게재된 컨텐츠의 76.9%가 강정마을 살리기 운동과 

관련한 배경 정보, 지식, 그리고 행사 및 이벤트와 관련

된 소식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의 성격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제연대를 위해 강정마을 운동의 목표, 배경, 그리

고 운동의 진행과정에 대해 외국 관련 단체와 개인들에

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스미디어적인 도구로서 소셜미디

어의 이용은 소셜네트워크가 네트워킹의 중요 수단이라

는 점에서는 제한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분석에 의하면 

게재된 컨텐츠의 행동유발이 10.9%, 그리고 네트워킹이 

1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하

고 새로운 온라인 시위를 조직화 하거나 국내외 여러 지

역과 조직 및 개인들과 네트워킹을 확대할 수 있는 역할

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동유발과 관련

하여 온라인 청원과 집회 및 이벤트 참석을 독려하는 것

이 대부분이었다. 네트워킹은 SJI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SMO 또는 조직 및 단체의 가입을 권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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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개함으로써 운동 조직의 연대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표 6) 포스팅 메시지의 특성

(Table 6) Characteristics of postings

구분 % (빈도)

 정보제공 76.9 (429)

행동유발 10.9 ( 61)

네트워킹 12.2 ( 68)

합계 100  (575)

이와 같이 FB를 통한 직접적인 행동유발과 네트워킹

의 형식과 내용은 정보제공보다 그 중요도와 다양성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플

랫폼 상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대화와 표현방식에 의해 

약한 유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때로는 강한 연대

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FB에서 행해지는 연대의 

표현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

는 FB의 특징적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Like, Share, 

Comment의 빈도의 분포를 살펴보고 네트워킹의 가능성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분석 

게재물 575개중에서 50% 가까운 47%의 글들은 10개 미

만의 ‘Like'를 받았으며 이중에서 거의 반은 5개 이하의 

Like를 받았다. 이는 전체 분석 대상 참여자 1,856명중에

서 0.54%만이 SJI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에 직접

적인 동의 또는 지지의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또한 Like

의 빈도수가 클수록 전체 참여자의 수는 줄어들면서 그

림 1과 같이 ’롱테일 (Longtail)'의 형태를 띠게 된다. 즉, 

게시글과 관련한 참여자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는 Like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선

택 행위 경향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축소시

킬 수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Anderson, 2006).

좀 더 적극적인 연대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와 댓글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다만 Like

보다 집중의 경향성이 좀 더 강하다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히 Comment를 하는 매우 적극적인 의사표션 방

식은 Like와 Share보다 더욱 강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어 

소셜미디어에서 연대를 위한 표현 방식의 적극적 참여 

정도가 클수록 Longtail의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었다. 구체적으로는 Share의 경우 10개 미만의 경우가 전

체 빈도 분포에서 95.5%를 차지하고 있으며 Comment의 

경우는 99.5%가 10개 이하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의사

표현의 적극성과 빈도수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지지 표현 방식

(Table 7) Solidary expressions

 

구분 % (빈도)

 좋아함 (Like)

 6.8 (0)

22.9 (1~5)

17.4 (6~10)

소계 47 (0~10)

12.8 (11~15)

10.2 (16~20)

소계 23 (11~20)

 6.0 (21~25)

 5.4 (26~30)

소계 11.4 (21~30)

 5.4 (31~35)

 1.9 (36~40)

소계 7.3 (31~40)

 2.2 (41~45)

 2.1 (46~50)

소계 4.3 (41~50)

 1.4 (51~55)

 1.1 (56~60)

소계 2.5 (51~60)

 1.4 (61~65 )

 3.3 (66~631)

소계 4.7 (61~631)

합계 100 (0~631)

 공유 (Share)

55.7 (0)

39.2 (1~5) 

 0.6 (6~10)

소계 95.5 (0~10)

 2.6 (11~15)

 0.5 (16~20) 

소계 3.1 (11~20)

 0.7 (21~25)

 0.7 (26~150)

소계 1.4 (21~ 150)

합계 100 (0~150)

댓글 (Comment)

56.2 (0)

41.9 (1~5)

 1.4 (6~10)

소계 99.5 (0~10)

0.5 (11~116)

합계 10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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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ike' 분포

(Figure 2) 'Like' distribution

(표 8) 포스팅 메세지 소스

(Table 8) Origined source of Posted messages

구분 % (빈도)

 언론사 23.7 (132)

시민사회단체 16.3 ( 91)

SJI SMO 35.5 (198)

개인 (지식인) 18.8 (108)

기타  5.0 ( 28)

합계 100 (575)

SMO는 주류 미디어가 배제하거나 왝곡하는 이슈와 

정보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적 프레임과 미디어의 생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는다. 상업적 주류 미디어는 사회

분쟁을 다룰 때 지역의 이익보다 자사 또는 국가의 이념

과 이해 관계에 따라 분쟁 사안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적 미디어 활동은 사회운동을 조

직화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JI의 FB 역시 이러한 대안언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게재된 메세지의 정보 소스를 분석하는 것은 소

셜미디어의 대안적 언론의 성격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표 7은 포스팅된 575개의 메세지의 

정보 소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강정

마을살리기와 관련된 SMO가 35.5%로 가장 많은 빈도수

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사의 보도 역시 높은 빈도를 나타

내고 있는데 (23.7%), 이는 SJI와 직접 관련된 뉴스를 공

유하거나 보수 언론에 대한 반박과 반대로 진보적 언론 

그리고 뉴스타파와 같은 대안언론의 관련 보도를 재인용

함으로써 SMO의 주장과 시민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언

론사의 기사를 주로 활용한 결과이다. 이는 표 4에서 보

듯이 소셜미디어가 정보 확산과 재구성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와의 연계성이 높은 기술적 특성과도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연구는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SJI)라

는 영문 FB 계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동의 지구

적 차원의 연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분

석함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SJI의 영문 FB 계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JI 계정의 참여자의 특성은 기존의 교육과 

지역 및 직업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네트워크 사회운동

에서도 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요 참여

자들은 고학력의 수도권 거주자로서 일반 또는 전문직 

종사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터넷 등 네트워

크 기술이 고도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지역과 계층

의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FB는 제한적인 네트워크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운동이 제주도에 기반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도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거주민보다도 훨씬 낮

은 수준의 참여를 보이고 있다. 국제 연대로서 FB는 지

구적인 연대라기보다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지역

과의 연대의 성격이 짇다.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

만 SJI의 계정이 영어라는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지리적 근접성과 참여 정도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 등은 언어적 특성이외의 요인이 있

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반전평화 및 환경 

문제와 같은 ‘신사회운동적’인 이슈들이 보통 서구 중산

층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닐

까라는 추측을 갖게 한다. 즉, 운동의 성격과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국제적 연대의 범위와 지역이 정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특히 낮은 참여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국가차원의 

엄격한 사전검열과 통제라는 미디어 이용 환경의 제약성 

떄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제 연대의 확대와 강화

는 국제 사회, 문화, 기술적 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참여 

수준이 차별화 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국제 공론장의 

위계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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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팅 메세지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참

여자의 특성에 비해 좀 더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가능성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스팅 메세지의 

원글에 비해 일반 참여자가 올린 글이 42.5%로 더 많이 

나타나 기존 전통적 사회운동에서 SMO 중심의 기획된 

메세지에서 참여적 메세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게시글은 다양한 형식의 멀티미디어적 메

세지 포맷을 통해 다양한 공유 플랫폼으로 생산-복제-확

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 기술의 네가

지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표 6에서 나타

나는 포스트 메세지의 성격 분석을 통한 SJI의 네트워크 

사회운동 레퍼토리는 정보제공이라는 제한된 방식을 주

로 활용하고 있었다. 매스미디어적인 이러한 네트워크 

미디어 활용은 다양한 집단 행동 유발과 네트워킹 전략

의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포스팅 메시지의 정보 소스는 대부분이 SJI SMO들로

부터 얻고 있었으나 언론사도 23.7%를 차지하고 있어 네

트워크 미디어가 조직화를 위한 플랫폼인 동시에 대안적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그리고 기타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개인들 역시 중요한 

정보 소스로 활용되고 있어 네트워크 미디어는 기존의 

SMO 중심의 사회운동에서 분명히 참여적인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 표현 방식의 분석 결과는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사회운동 참여의 특성과 관련하여 흥미로

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표현방식의 적극적 참여 요구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강한 편향성을 보이며 롱테일적인 

참여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Like < Share < 

Comment 순으로 이어지는 참여의 편향성을 네트워크 사

회운동에 비판적인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단순히 수동적 

참여 특성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크리스 앤더슨 [23]

이 주장하듯이 롱테일의 법칙을 적용하여 다른 차원의 

참여로 파악할 것인지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포스팅 메시지의 

지속성, 복제성, 확장성이 다양한 공유 플랫폼과 결합할 

때 이러한 롱테일적인 참여의 분포는 예상을 벗어나는 

적극적인 네트워크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사회운동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최근의 Pew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가 지난 2008년에 비해 1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성인인구 중 17%는 정치

적 이슈를 소셜미디어에 직접 링크를 걸어 토론에 참여

를 하고 있으며 12%는 그들의 ‘친구’를 통해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와 관계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의 증가는 소셜미디

어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새롭다기 보다는 일상화

되어가는 예가 아닐까 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치적 

참여 행위가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화

시대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가 그렇듯이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는 이제 가장 일반적 정치 행위

로 규정하고 참여의 사회구조적 조건과 미디어의 이용환

경, 참여의 다양한 레퍼토리, 그리고 관계의 특성을 짓는 

표현 방식 등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

을까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문 분야에서 사회운동은 언제

나 예외적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극히 일부 연구자의 관

심속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사회운동은 시대상황을 반영

하고 현재를 넘어 해당 사회의 미래를 진단해 줄 수 있다

는 측면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집단 

의식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게 할뿐만 아니라 연구 소

제와 발견 내용 자체가 해당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

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운동의 미디어커뮤

니케이션 과정의 특성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

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인 FB가 형성하는 네

트워크화된 집단이 지역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구

적 차원의 문제로 진화시키는 지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

게 한다. 제주강정이라는 지역적 문제의 지구적 평화운

동으로서의 의미, 지역의 운동 단체가 국제적 차원의 활

동가와 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대하는지를 부분적이

나마 이해하게 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디

어 환경의 문제가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제한하

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제기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특

정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SJI 운동의 한국적 환경과 특정 

시점의 연구라는 점에서 주요 발견에 대해 특수성을 감

안한 해석을 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는 한계인 

동시에 특정 사례가 주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

서 기존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관련한 논의에 좀 더 풍부

한 예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또다른 연구의 한계는 

분석방법으로써, 내용분석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커뮤니

케이션의 과정과 관련한 여러 측면들, 예를 들면,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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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 메시지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효과, 그리고 더 

넓게는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차원

의 영향 등에 대한 이해는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Affordance는 좀 더 체계화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개념화와 조작적 정의 및 유목화를 통해 분석적 네트워

크 사회운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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